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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소비자평가 “좋은 생명보험사 순위” 발표 목적

□ 보험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보험사 선택 정보 제공

► 그 동안 보험사의 일방적인 홍보 및 선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 되었을 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에 유익한 객관적인 회사정보는 거의 전무한 상태임.

□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개별 결산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유익

정보를 제공

► 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각 사별 정보는 소비자에게 정보로서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하여 유익한 소비자선택 정보로 제공함.

〈 기대효과 〉

□ 보험사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이롭게 하고,

더불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함.
□ 보험소비자 평가로 보험사의 경영전반 각 평가부문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대할 수 있음.

2. “좋은 보험사 순위” 산정 개요

□ 평가 대상 : 전 생명보험사 [생보 22개사]

□ 평가 기간 : 2011. 4. 1 ~ 2012. 3. 31

□ 평가 자료 : 보험업감독규정 제51조에 의한 경영공시자료

□ 평가기준

   ► 평가부문 :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규모(20%),건전성(30%),안정성(30%),수익성(20%) 등 4대

부문으로 나누고 이 4대 부문별로 가중치를 달리 줌.

► 평가항목 : 부문별 세부 평가항목(12개항목)별 가중치를 달리 줌

· 규      모(20%) : 책임준비금(50%), 자본총계(50%)

· 건  전  성(30%) : 위험가중자산비율(33.3%), 부실자산비율
                 (33.3%),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33.3%)  
· 안  정  성(30%) : 지급여력비율(80%), 유동성비율(10%),

수지차비율(10%)

· 수  익  성(20%) : 당기순이익(60%),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비율(10%)

총자산수익율(ROA)(15%)

자기자본수익율(ROE)(15%)

※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회사별, 개인별로 안정성 또는 수익성 성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전산상으로 가중치를 달리 주어 개인별 맞춤 평가순위를 산출할 수 있음. 

※ 그 동안 공시해왔던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율과 예정사업비 대 실제사업비, 대손충당금적립율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나, 보험료산출체계 변경 등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전성과 수익성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였음. 
 □ 평가방법

평가 항목별 순위를 정한 후 평균치 해당사를 100점으로 하고, 평균이상등급은 등급 단계별로 +5점, 이하등급은 –5점씩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화한 후 항목별, 부문별로 가중치를 두어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출.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항목 및 배율 
	구분


	평 가 항 목

	규모
	20%
	책임준비금
	50.0%

	
	
	자본총계
	50.0%

	건전성
	30%
	위험가중자산비율
	33.3%

	
	
	부실자산비율
	33.3%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33.3%

	안정성
	30%
	지급여력비율
	80.0%

	
	
	유동성비율
	10.0%

	
	
	수지차비율
	10.0%

	수익성
	20%
	당기순이익
	60.0%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비율
	10.0%

	
	
	총자산수익율(ROA)
	15.0%

	
	
	자기자본수익율(ROE)
	15.0%


1. 평가항목은 보험사 경영공시자료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객관적인 계량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비정형적 비계량 정보는 완전히 배제 하였음.

2.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회사별, 개인별로 안정성 또는 수익성 성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전산상으로 가중치를 달리 주어 개인별 맞춤 평가 순위를 산출할 수 있음.(www.kfco.org의 맞춤정보란의 내가 찾는 보험사) 
3. 2012년 보험소비자평가 “좋은 생명보험사 순위” 결과
□ 종합순위

· 전년에 1위를 차지했던 푸르덴셜생명이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에서 각각 1위에 힘입어 금년에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안정성에서 9단계 수익성에서 4단계 상승한 ING생명이 전년 9위에서 2위를 차지함.
· 삼성생명은 전년 2위에서 3위로 하락했으며, 전년 8위였던 교보생명이 4단계나 뛰어올라 4위를 차지하였음. 미래에셋생명은 전년 16위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의 상승으로 8위로 올라감.
· 흥국생명은 전년 19위에서 15위로, KDB생명은 전년22위에서 18위로 각각 4단계 상승함.  
· 반면, 메트라이프생명은 건전성과 수익성의 하락으로 전년 3위에서 10위로 추락하여 업계에서 가장 큰 하락폭인 7단계를 기록함.  
· 알리안츠생명은 전년 5위에서 9위로 4단계 하락하였으며 KB생명도 전년에 비해 4단계 하락하였으며, 전년 18위였던 하나생명은 최하위를 기록함.
· 10위 이내에 외국 생보사는 5개사로 전년 6개사에서 1개사가 줄어듬.
□ 규모순위

· 2011년 평가와 비교하여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순으로 4위까지는 변동 없으며, 신한생명이 6위에서 5위로 상승함. 
· 삼성생명 책임준비금은 106조 6,556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 5,222억원 상승, 자본총계는 17조7,234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모면에서 부동의 1위를 하였음.
책임준비금부문은 업계의 34.6%로 전년대비 1%P 하락했으며, 자본총계부문은 업계의 41.4%로 전년대비 0.7%P증가함.
·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은 63.8%로 전년 65.4%에 비해 1.6%P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생명보험사 책임준비금은 전년 대비 10.5%(29조3,467억원) 증가했으며 자본총계도 13.3%(5조187억원) 증가함. 
□ 건전성 순위

·  업계의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평균은 1조314억원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며 메트라이프생명이 -2,748억원, PCA생명이 -1,307억원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에 비해 9,263억원이 감소하여 유럽 등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주가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 건전성 순위는 푸르덴셜생명이 전년 4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ING생명이 전년과 동일하게 2위를 차지함. 세부항목 중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부문은 삼성생명이 19조 3,704억원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 하였음.
· 부실자산비율은 업계 평균이 전년0.3%에서 0.35%로 0.05%P 증가했으며, 현대라이프생명이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푸르덴셜생명, ACE생명, 하나생명, 카디프생명은 0%를 나타내었음.
· 위험가중자산비율은 업계 평균이 27.84%로 전년보다 0.12%P 하락했으며, 12.83%를 보인 ACE생명이 가장 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흥국생명의 경우 43.0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어서 동양생명이 40.73%로 높은 수치를 보였음.
□ 안정성 순위

· 업계의 지급여력비율 평균은 313.9%로 전년 349.18% 대비 10.1% 감소함.

· 지급여력비율은 22개사 중 15개사가 하락했으며, 푸르덴셜생명이 741.6%로 가장 높으며, 이어 ACE생명(719.88%), 메트라이프생명은(492.65%)순으로 나타남. 알리안츠생명은 전년 612.05%에서 306.76%로 305.29%P나 하락해 업계에서 가장 큰 하락 수치를 보임. 
· 유동성비율은 업계 평균이 340.88%로, 이 부문의 비율은 현대라이프생명이 1,050.72%로 가장 높았으며, 알리안츠생명이 99.97%로 가장 낮은 유동성비율을 보였음.  
· 수지차비율은 업계 평균이 143.35%이며, 카디프생명이 463.79%로 가장 높았고, 알리안츠생명이 28.86%로 가장 낮았음.
□ 수익성 순위

· 업계의 총 당기순이익은 유럽발 세계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경기의 침체로 전년 4조 120억원에서  3조3,660억원으로 16% 감소했으며, 삼성생명이 9,328억원으로 업계이익의 27.7%를 점유하고 있음. 뒤를 이어 교보생명이 5,455억원(16.2%), 대한생명 5,216억원(15.5%)으로 3개사 합계가 전체의 59.4%를 차지했고 전년 75.7%에 비해 16.3%P감소한 수치를 보임.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2개사로 하나생명은 (238억원 ACE생명 (119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KDB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은 흑자로 전환됨. 
·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비율(낮을수록 좋음)은 업계 평균은 93.3%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으며, 푸르덴셜생명이 56.23%로 전년에 이어 가장 낮게 지급하였으며, AIA생명이 127.55%로 높아 최하위를 기록함.

· 총자산수익율(ROA)은 업계 평균은 0.79%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라이나생명이 5.65%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푸르덴셜생명 2.65%, 신한생명 1.74%로 높은 반면 마이너스를 보인 회사는 2개사로 그 중 ACE생명과 하나생명은 각각 (1.37%, (0.97%의 비율을 보였음.

· 자기자본수익율(ROE)은 업계 평균이 7.63%로 전년5.42%에 비해 40.8% 증가했으며 PCA생명(26.67%), 신한생명(20.65%), 라이나생명(20.23%)등은 20%대의 높은 수익율을 보인 반면, 하나생명((17.52 % ) ACE생명((13.21%)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참고>                 좋은 보험사 평가항목 용어 해설

	부문
	항 목
	내 용 및 산출식 

	규모
	책임준비금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지급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공제한 수치임.

	
	자본총계
	회사의 총자본 규모를 알 수 있는 수치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과 자본조정 금액을 합친 수치임. 

	건전성
	위험가중자산비율
	자산별로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총자산은 대차대조표상의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퇴직보험과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금액임 (위험가중자산은 총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 함[총자산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보험미수금 대상자산은 거래처별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잔액임] 

	
	부실자산비율
	가중부실자산을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서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며, 가중부실자산은 자산전성분류대상 자산중 건전성 분류에 따른 고정자산분류자산의 20%,회수의문분류자산의50%,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임.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주식과 유가증권등 투자주식과 채권등의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장부가로 나눈 금액을 말함

	안정성
	지급여력비율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영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지급여력비율이 기준 100%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등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재산(자산-부채+ 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누지만 손보사는 적정잉여금으로 나눔.

	
	유동성비율
	유동성 자산(고정 이하 자산을 제외한 잔존만기 3개월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을 평균지급보험금(최근 1년간 3개월 월평균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냄.

	
	수지차비율
	총수지차(보험손익 + 투자손익 + 기타손익)을 평가기간 동안의 지급보험금 누계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의 수입 대비 지급금의 정도를 나타냄.

	수익성
	당기순이익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에서 비용과 책임준비금 적립후의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이익을 많이 낸 회사임.

	
	위험보험료대

사망보험금비율
	사망보험금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금액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우량한 것으로 사차배당의 재원이 됨.

	
	총자산수익율(ROA)
	전회계연도말 총자산과 당년도말총자산에서 계약자배당전이익잉여금을 뺀 금액을 2로 나눈금액을 계약자배당전이익잉여금을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 반기 및 분기결산시에는 준비금충당액을 전회계년도말 총자산과 당분기말 총자산에서 준비금충당액을 뺀 금액을 2로 나누어 4를 경과분기수로 나눈 금액을 총자산 수익율로 활용함.

	
	자기자본수익율(ROE)
	전년도말 자기자본과 당년도말자기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2로 나누어 당기순이익을 나눈 비율이며, 반기 및 분기별 임시결산은 별도의 산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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